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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O ECD에서 발표한 2017년 Better L ife Index 에 따르면, 한국인의 ‘시민 참여도’는 높은데 비해, ‘삶

의 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성’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시민 참여

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

국 사회 내 다양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 사회 구성원 내 갈등이 극대화 되어 표출된 모습이 바로 2016년 촛불집회라 할 수 있

다. 촛불집회는 촛불시위를 통해 시민권력을 재확인하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집회는 

‘시민권력’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게 한 운동이기도 하

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고민은 촛불집회가 끝난 지 1년 지난 현재에도 여

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촛불집회가 보여준 ‘시민권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사회 갈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종교적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는 교회 안의 성숙한 가톨릭 시민을 양성하면서 동시에 교회 밖으로 성숙한 가톨릭 시민을 양

성하기 위한 교육인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신앙의 사회적 차원인 

‘공적 신앙’(public  fa ith)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을 고찰한다. 오늘날 ‘공적 종교’(public  relig ion)의 역할

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가능성을 교회 안으로 향한[In tra Ecclesiam ] 관점과 교회 밖으로 

향한[Extra Ecclesiam]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in  D eutsch land)을 모델로 삼아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 가톨

릭교회가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가톨릭 성인교육, 공적 종교, 공적 신앙, 공적 신학, 사회 갈등

*  본 연구는 201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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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O EC D에서 발표한 2017년 B etter L ife  Index 1 )에 따르면,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지

수’(BL I, Better L ife  Index )는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랭

킹이 2017년에 세계 11위이었던 반면,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렀

다. 그런데 이 지수는 수년 째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2 ) 

2017년 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BLI’ 지수는 11개의 영역 

가운데 여러 영역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주거(6위)와 교육(10위), 그리고 시

민참여(10위) 등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동체(38위), 환경(36위), 삶의 만족

(30위), 일과 삶의 균형(35위)은 낮은 순위에 그쳤다. 여기서 눈여겨 볼 지표가 있는데, 

‘시민참여도’와 ‘공동체성’이다. ‘시민참여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적 목

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지수이다. 시민의 정치적 참여도를 나타내는 투표율이 주된 지표라 할 수 있

다. 2017년 O EC D  ‘시민참여도’의 평균은 68%였는데, 한국의 ‘시민참여도’는 O EC D  

평균보다 높은 76%였다. 이는 한국의 시민은 투표를 통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의 ‘공동체성’은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여기서 ‘공동체성’은 

‘사회적 관계’ 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과 함께 수행하는 활동이 즐거운지, 그리

고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

성’ 지표에서 38위라는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며,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는 사회 내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에 따른 ‘삶의 

만족도’(30위)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원

인으로 ‘일과 삶의 균형’(35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일과 

1 ) O ECD는 Better Life In 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H ow’s Life?  2017: M easuring W ell-being 을 발간하

고 2017년 Better L ife Index 를 함께 공표했다. O EC 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삶의 질 동향을 주거

(H ousing), 소득(Incom e), 직업(Jobs), 공동체(C om m unity),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 ent), 시민참

여(C ivic engagem ent), 건강(H ealth), 삶의 만족(L ife Satisfaction), 안전(Safety), 일과 삶의 균형(W ork-  

L ife Balance) 등 11개 영역에서 24개 지표로 구성하고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격년으로 

책자 형태의  H ow ’s life? 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서 Better L ife Index 는 각 국가의 삶의 질을 단순

히 1인당 GD P와 같은 소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조사한 지표로서, 소위 ‘웰빙지수’라 

할 수 있다. B etter L ife Index 와 관련된 자료는 웹사이트 http://w w w .oecdbetterlifeindex.org 참조.

2 ) Better Life Index 에 따르면, 한국은 '13년 27위 → ’14년 25위 → ‘15년 27위(이상 36개국 중) →'16년 

28위 → ‘17년 29위(38개국 중)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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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균형’은 개인과 사회 간의 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 

O EC D에서 발표한 2017년 Better L ife Index 에서 보여주는 한국인의 높은 ‘시민 

참여도’에 비해 최하위의 ‘공동체성’은 기존 선거제도에 의한 정치적 참여도의 한계성

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투표를 통한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에 잠재되었던 갈등이 극대화 되어 표출된 현상을 2016년 촛불집

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촛불집회의 일차적 목적은 “세습권력과 그 세습권력에 

빌붙어 충성해 온 직업정치인, 관료, 언론 등으로 구성된 지배체제를 탄핵하기 위한 

것”3)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아이를 돌보다

가, 광장으로 모였던 궁극적인 목적은 김해자 시인이 외친 바와 같이,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고 여기에 모이지는 않았다.’4)는 것이다. 그들은 “연민과 분배와 정의가 

얼어붙은 사이 /  농촌은 해체되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의 삶은 망가

져버린” 그리고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동안 가난과 공포와 불안도 되물림되는” 세

상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는커녕 오늘 하루를 기약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나아가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김해자 시인이 노래한 

바와 같이, “당도 대통령도 우리의 절대 희망이 아니다. /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대통령도 정당도 모른 채 / 즐겁게 밥 먹고 평화롭게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되는 

세상”이었다. 

시민들의 민주적 열망과 요구가 지배세력을 압도할 만큼 강하게, 하지만 평화적으

로 표출된 2016- 2017년 촛불집회는 촛불시위를 통해 시민권력을 재확인하고, 평범

한 시민들이 정책의 논의와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시민운동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장에서의 항거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당시 촛불집회가 가

진 한계에 대하여 김종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무리 끈질기게 계속한다 하

더라도 광장에서의 항거와 싸움은 어차피 영구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조

만간 촛불의 크기는 줄어들고, 마침내 식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을 냉정히 고려해

야 한다.”5 ) ‘시민권력’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

적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고민은 촛불집회가 끝나고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

히 유효하다.

본 논문은 촛불집회가 보여준 ‘시민권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김종철은 촛불시위 이후의 제도적인 대안으로 ‘시민의회’, ‘시민주권회의’를 소개

3 ) 김종철, 촛불시위와 ‘시민권력  녹색평론  152(서울: 녹색평론사, 2017), 2쪽.

4 ) 김해자, 여기가 광화문이다  함께 꾸는 꿈  110(대구: 대구참여연대, 2017), 16-17쪽.

5 ) 김종철, 앞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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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이는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적인 틀로서 기성의 정치

가들이 민중의 의사를 정당하게 대변하는 정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

다.6) 그러나 2016년 촛불집회는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

등에 대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었던 점을 주목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갈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종교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In tra  Ecclesiam ]서의 성

숙한 가톨릭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Extra  Ecclesiam ] 

사회를 향한 성숙한 가톨릭 시민을 양성하는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가톨릭 성인교육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신앙의 사회적 차원인 

‘공적 신앙’(public faith)을 고찰하고, ‘공적 종교’(public religion)로서 가톨릭의 역할을 조

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공적 종교’ 안에서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고,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모델을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K atholische  

Erw achsenenbildung in  D eu tsch land) 사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사

회에 만연된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치유와 화해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가톨릭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필요성

1 . 종교의 ‘공공성’ 인식과 ‘공적 종교’의 등장

  

일반적으로 신앙(fa ith)은 믿음(be lief)과 행동(action), 태도(a ttitude)라는 세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

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져야 한다.7) 나아

가 신앙에 대한 규정은 신앙인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즉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

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 ‘성당에 다니

면 가톨릭 신자인지’, ‘교리의 내용을 믿고 충실하게 살면 가톨릭 신자인지’ 등에 대한 

6 ) 같은 글, 11쪽.

7 ) 정희완,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神學展望  177(나

주: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2),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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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 질문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희완은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성당에 다니는 것과 교리로만 우리를 가톨릭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

다. 신앙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성적 동의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어떤 

종교적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8) 

정희완 신부가 제기한 바와 같이,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올

바른 태도로 이어지기 위해 교회와 신앙인이 지녀야 할 정신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가톨릭적 태도의 핵심으로 G aillardetz의 의견9)을 빌어 겸손과 관대함 

그리고 포용을 강조했다. 여기서 겸손과 관대함 그리고 포용은 자기 자신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교만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옹졸함을 갖지 않는 태

도 그리고 진리의 이름으로 타자를 심판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가톨릭 신앙은 가톨릭 관습과 교리에 익숙해진 소극적인 신앙을 탈피하는

데 있다. 나아가 자신의 삶 안에서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사회 속에서 타자를 향

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화 이후 세속화의 영향으로 신앙은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후기 전통사회(po st- trad itiona l soc iety)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전통

적인 공동체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과정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개인은 사회적 계층이

나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사회 체제 재생산(reproduc tion for the  socia l o rder)의 

하나의 단위가 되었다. 또한 개인화(indiv idualiza tion) 과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동일하고 표준적인 생활양식의 선택을 동반하면서 개인의 삶과 환경을 획일적으로 구

조화하였다. 이로써 개인은 동일화와 표준화 과정에 자신이 수렴되면서 체제적 억압

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교리주의 사이, 혹은 개인

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근대사회는 개인화와 체제화

(institu tiona liza tion )의 과정을 통하여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게

다가 문화다원주의(cu ltural p luralism )의 영향으로 모든 문화적 전통은 상대적으로 인

식되기 시작했으며, 개인의 도덕 및 종교적 신념의 확립에서 개인의 선택 가능성이 극

대화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1 0) 

8 ) 정희완,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  가톨릭신학 29(경산: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6), 107쪽.

9 ) R ichard R . Gaillardetz, An Unfin ished Council: Vatican Ⅱ, Pope Francis, and the R enew al of 

C atholic ism  (L iturgical P ress, 2015), pp .138-148; 위의 글, 107쪽에서 재인용.

1 0 ) Eds., R ichard R . O sm er, F riedrich  L. Schw eistzer, D evelop ing a Public  Faith: N ew  D irections in  

Practical T heology,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공적 신앙과 실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46-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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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는 더 이상 전통적으로 제시해 온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규

범을 통한 사회적 통합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적 및 사적 영역으로 사회구

조가 분화되면서 종교를 더욱 사적 영역으로 제한시켰기 때문이다.11 ) 따라서 신앙을 개

인적 측면인 실존적, 내면적 차원으로만 강조하게 되면서 신앙의 모습 또한 경건주의와 

현실도피주의의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1 2) 이는 종교가 사사화(privatizaion) 

되고, 주변화(m arginalization)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사화와 주변화로 밀려나게 된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위축되어 마침내 쇠

퇴할 것이라는 세속화 이론에 대하여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호세 카사

노바(José C asanova)는 종교 세속화의 의미를 근대 국가, 자본주의 시장, 근대 과학과 

같은 영역이 종교영역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되어 가는 과정임을 재확인했으나, 그것

이 곧 종교의 쇠퇴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종교의 세속화 과정은 종

교가 자신의 영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찰스 테일

러(C harles T ay lor)는 세속화 과정에서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후퇴와 종교적 신념과 실

천이 쇠퇴하였음을 지적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작동되는 조건과 환경의 변화가 이루

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적인 것들의 새로운 조건과 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영적 삶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고, 신과 관계 맺는 방식에

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음을 강조했다. 타랄 아사드(Talal A sad)는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종교는 항상 국가 정치의 중요한 요

소로 작동되어 왔다고 주장했다.13 ) 카사노바와 테일러 그리고 아사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속화가 외형적으로는 종교의 쇠퇴를 초래하고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축소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제 종교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며 공적 영역에서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공적 종교로서 사회 내의 공공성을 지향하며, 사유화되고 주변화

된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앙에 대한 개인적 측면뿐

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인 공적 신앙(Public Fa ith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곧 관계의 하느님, 사회적 하느님, 참여하는 하느님임을 재조명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 신앙이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의 

11 ) 위의 글, 250-251쪽.

1 2 ) 정희완,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 150쪽.

1 3 ) José C asanova, “Secu larization Revisited: A  Reply to  Tala A sad”, eds., D avid  Scott &  C harles 

H irschkind, Powers of the Secu lar M odern: Talal A sad and H is In terlocutors(S 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2-15; Charles T aylor, A  S ecu lar Age(C am bridge: H arvard U niversity 

Press, 2007), p .437; T alal Asad, Form ations of the Secu lar: C hristian ity, Islam , M odern ity(Stanford: 

Stanford U niversity Press, 2003), pp .200-201; 세속화에 대한 호세 카사노바, 찰스 테일러, 타랄 아사

드의 견해를 정희완의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 

153-15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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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은 공동체적인 사회적 신앙이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신앙을 토대

로 전개된 신학이 바로 ‘공적 신학’(Public R elig ion)1 4)이다. 공적 신학은 “공적인 논쟁

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사회과학, 역사과학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15 )이다. 

2 . ‘공적 신학’과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적 함의

공적 신학의 대두는 신앙의 사사화 현상에 대한 성찰과 신앙의 총체성에 대한 새로

운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아가 공적 신학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

물지 않고 공공의 장으로 나가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로버트 벤(R obert 

Benne)은 신학이 인간 공동의 삶과 관계되는 경제, 정치, 문화적인 영역에로 침투되는 

것이 공적 신학임을 천명하고, 곧 공적 신학은 종교와 사회를 구분하기는 하되 분리되

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16 ) 로널드 티먼(R onald F . T hiem ann) 또한 공적 신학을 그

리스도교적 확신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사이의 관계

14 ) 미국에서 시작된 공적 신학은 이념과 교파의 차이에 따라 프로테스탄트 공적 신학, 가톨릭 공적 신학, 

신보수주의 공적 신학 등으로 분류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성향을 정치신학으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던컨 포레스터에 따르면, 공적 신학은 수행되는 방식에 따라 교도권적

(m agisteria l) 공적 신학과 해방운동가적(liberation ist) 공적 신학으로 구분된다. 교회와 신학이 권위적 

방식을 통해 신자와 시민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도권적 수행방식은 주로 미국의 공적 신학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현장의 투쟁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해방운동가적 수행방식은 남미 해방신학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적 신학에 대한 연구는 개신교에서 활발히 수행되었다. 반면 가톨릭의 

경우 공적 신학은 아직 생소한 신학분야라 할 수 있다. 정희완 신부가 유일하게 공적 신학을 연구하

고 있다. 

    용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Public  T heology’를 통일된 한국어로 명명하지 못하고 있다. 영어 

‘public ’이라는 단어를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공공’이라 해석하고, 가톨릭에서는 ‘공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임성빈은 사회학이나 철학, 시민사회에서 ‘public ’을 이미 ‘공공’으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이란 단어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반명 정희완 신부는 ‘public’ 

해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따라서 ‘public ’ 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참조, R obert Benne, The Paradoxical V ision: A  Public  T heology for the Tw enty-fist Century  

(M inneapolis: Fortress, 1995), p .26; D uncan B. Forrester, T ruthfu l A ction: Explorations in  Pratical 

T heology(Edinburg: T & T C LA RK , 2000), p .118; 정희완, 위의 글, 162쪽;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

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22쪽 참조.

1 5 ) 임성빈, 맥스 스택하우스M ax Stackhouse의 신학윤리사상과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 새세대 교회윤리

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57쪽.

1 6 ) Robert Benne, The Paradoxical V 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 enty-first Century (M inneapolis: 

Fortress P ress, 1995), p .4;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 공공신학Public  T heology의 

이해와 수용에 대하여 ,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6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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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려는 신학이라고 정의했다.17 ) 여기서 공적 신학의 중요한 명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공적 맥락’(public context), ‘공적 상관성’(public  relevance)이다. ‘공적 

맥락’과 ‘공적 상관성’이란 곧 종교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당위

성을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신학은 교회 내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종교적 담론이 이해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성을 논의하는 장은 종교적 공동체에서 사회적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다양한 도구와 자료, 방법론을 이용한다. 마지막으

로 공적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자신의 고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의 모

든 구성원들을 향해 설득력 있게 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1 8)

물론 공적 신앙의 등장 이전에도 교회의 사회참여는 있었다. 교회의 사회참여를 세 

가지 유형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19 ) 첫 번째는 ‘운동(m ovem ent)으로서의 사회참여’ 

유형이다. 이는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신앙인과 교회에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을 알리

고 설득하는 입장에서 활동하는 유형이다. 근대화와 세속화로 인해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가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신앙인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사회 문화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건

전한 민주화를 위해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운동으로서의 사회적 참여를 하면서 사

회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신앙인이나 교회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운동은 오

히려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치적인 사회참여’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원칙적으로는 정치적인 목

적을 가진 운동들과 거리를 두면서 사회참여를 모색하는 운동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과 신앙이 더 중요하며, 운동으로서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부정

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비정치적 사회참여 유형은 공공 영역에 대한 신앙인들의 책

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

치적 사회참여’ 유형이다. 이는 종교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적 이익 단체를 

결성하고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의 사회참여는 ‘운

동으로서의 사회참여’나 ‘비정치적 사회참여’에 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

인 사회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과 결부되어 당파

에 휩쓸린다면 사회참여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게다가 근본주의적 성

17 ) Ronald  F. T hiem ann, Constructing a Public  T heology: T he Church in  a P luralistic Culture(Louisville: 

W estm inster/John K nox Press, 1991), p .21;  위의 글, 67쪽에서 재인용.

1 8 ) 앞의 글, 68쪽.

1 9 )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 23-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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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가진 신앙인이나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

지 살펴 본 세 유형 모두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관과 종교가치관을 이

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 때문에, 결국 시민사회로부터 교회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위의 세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참여를 하면서 간

과하고 있었던 점은 바로 교회와 사회와의 면밀한 ‘맥락’과 ‘상관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초월적이고 실존적이고 내면적인 측면만 강조해온 신앙과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

찰을 통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공적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

적 맥락’ 또는 ‘공적 상관성’이다. 종교가 공적으로 사회와 맥락 또는 상관성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적 행위의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신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

다. 정희완은 신학의 컨텍스트를 강조하면서 신학은 “교회 안의 규범뿐 아니라 교회 

밖의 다른 학문적 기준과 규범에 의해서도 검증되어야”2 0)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

학의 ‘공적 맥락’과 ‘공적 상관성’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는 “신학은 단순히 

이론이기보다는 신앙의 실천 행위들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천을 

지향”21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공적 신학자들이 주창하는 신앙에 대한 성찰과 실천으로의 이행을 구체

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자 교육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톨릭 성인교육’

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공적 신학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의 공적 맥락에 기반한 성인의 도야 가능성(B ildsam keit)이다. 성인교육의 

주된 교육대상인 성인은 청소년보다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제약이나 한계상황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속에는 ‘삶의 자명성’과 ‘상

황적 연속성’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삶의 자명성과 연속성이 깨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성인기라 할 수 있다. 성인은 사회-문화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의식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내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성인기에 겪게 되

는 갈등과 위기의식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결국 공적 신학에서 강조하는 공적 영역인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성인교육에서는 

누군가가 강압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끌어주는 훈육(Erziehung)보다는 자의적인 각성 및 

성찰 등을 통하여 자신을 연마하는 자발적인 도야(B ildung)의 영역이 보다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각자 자발적 삶의 의지

(Lebensw ille) 또는 학습 의지(B ildungsw ille)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22 )

20 ) 정희완, 앞의 글, 158쪽.

2 1 ) 정희완. 위의 글, 159쪽.

2 2 ) 이상오, Sprangerer의 문화인간학적 시각에서 본 성인교육의 가능성  敎育學硏究  34권 5호(서울: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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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가톨릭의 공적 참여에 관한 측면이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은 성직자의 수직적이며 일방적인 사목적 풍토에서 실시된 일회적이고 체계

적이지 못한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신자들은 다양하지 못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삶에서 부딪히는 공적 문제와 사적인 신앙의 괴리는 

근원적으로 신앙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볼프(M iroslav  V olf)는 오늘날 그리

스도교의 신앙이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인 현실을 형성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영혼이

나 개인 윤리 또는 가족과 교회에 관련된 일에만 국한된 점을 비판하면서, 신자들의 

공적 참여가 배제된 신앙을 ‘신앙의 나태함’이라 지적한 바 있다.23 ) 이러한 상황 속에

서 가톨릭의 공적 신학과 공적 참여는 ‘가톨릭 성인교육’이라는 장(場)에서 지속적이면

서도 다양하게 공공성과 시민성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Ⅲ.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새로운 모색 

1 . ‘교리교육’[ In tra Ecc lesiam ]에서 ‘가톨릭 성인교육’[Ex tra E cc les iam ]으로 

그리스도교는 공적 종교로서 사회 내의 공공성을 지향하며, 사유화되고 주변화된 종

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적 신학을 사상적, 실천적 토대로 발전시켜왔다.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공적 목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종교교육 및 교리교육에서도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사회변화를 직시하고 교회의 쇄신을 

강구하면서, 교회 내 평신도 사도직을 강조하는 교리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교육

을 ‘평신도 재교육’이라 명명했다. ‘평신도 재교육’은 평신도의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교

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평신도 재교육’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신자 재교육’으로 새롭게 명명된다. 이는 1980년대에 신자수가 급격이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오히려 냉담신자가 늘어나면서 세례받은 신자들을 다시 교육시킬 목적

으로 사용된 용어였다. ‘신자 재교육’은 신앙의 내용과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신자들을 

다시 새롭게 교육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예비자 교리

교육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교육 내용에 있어 사회 내의 ‘공공성’과 관련된 

國敎育學會, 1996), 450-457쪽.

2 3 ) M iroslav Volf, A  Public Faith ,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7), 

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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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교육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신자는 성직자가 교육시켜야 할 피동

적인 교육대상이라고 인식되었다. ‘신자 재교육’의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용어가 ‘지속적인 교리교육’이다. 이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 전 생애를 걸쳐 실시되어지

는 신앙교육이다. ‘지속적인 교리교육’은 신자 재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전 생애 동안에 받아야할 평생교육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24 ) 그러나 여전히 사적인 신앙, 즉 초월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교

리교육의 ‘공공적 맥락’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 교리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성인

을 대상으로 한 교리교육을 의미한다. ‘신자’에서 ‘성인’으로 교육대상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교회 내 신자들 가운데 성인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리교육’이라

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25 ) 또한 일시적으로 교회 내에서 ‘평신도 평생

교육’이 언급된 적도 있다. 사제와 평신도 모두 자신의 쇄신과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2006년도 통합사목연구소에서 연구, 발표된바 있다. 하지만 논의만 되었을 

뿐 실제 교리교육에서 일반화된 용어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평신도를 위한 신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던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했

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2 6) 

교회가 신앙교육에 다양한 시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은 대부

분 개인적 신앙쇄신, 교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교리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한

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교리교육을 확장하여 신앙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를 지향

하는 교육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이라 명명할 수 있다. ‘가톨

릭 성인 종교교육’은 “가톨릭 신자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 개인과 공

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와 덕목이 실현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를 성경

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 하느님 나라의 건설 또는 하느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

록”27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톨릭 성

인 종교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신앙 안에서 삶을 

성찰하고 그리스도교의 비전으로 재조망하여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2 8) 가톨릭 성인 

24 ) 김남희,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교육 방법론 연구: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神學展望 192(나주: 광주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54-56쪽.

2 5 ) 위의 글, 56쪽.

2 6 ) 임철일, 평신도 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교회 내 평생교육의 의미와 발전 방향  (통합사목연

구소 2차 연구발표회 자료집, 2006), 39-57쪽 참조.

2 7 ) 김경이, 가톨릭 신앙공동체 성인 종교교육의 실천적 교육모형-Sharing Prax is를 중심으로  종교교육

학연구  35(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193쪽.

2 8 )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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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을 실현하는데 있다. 여기서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토마스 그룸의 SP  

(Sharing Praxis)로, 비판적 성찰과 참여, 그리고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교와 역사적 매

개성에 대해 신앙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2 9)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겪은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통합함으로써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해 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기존의 신앙교육인 교리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이 “가톨릭 신앙의 본질에 기반을 두며 선교와 개

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3 0)을 의미한다는 측면에

서 볼 때, 여전히 교리교육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인다. 토마스 그룸 또한 종교

교육을 교리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가

톨릭 성인 교리교육’이며, 곧 ‘가톨릭 성인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31 ) 즉 가톨

릭 성인 종교교육은 사목현장에서 ‘가톨릭 신앙공동체’ 구현을 위해 ‘가톨릭 성인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모형’인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교육대상, 교육방법

에서 모두 교회 안의 교리적 범주, 각 종파적 입장에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에서 언급한 ‘성인 교리교육’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실시해 온 ‘평신도 재교육’, ‘지속적인 교리교육’, ‘성인 교리교

육’, ‘평신도 평생교육’, 그리고 ‘가톨릭 성인 종교교육’은 여전히 신앙을 개인적 측면인 

실존적, 내면적 차원만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토마스 그룸이 강조하

는 SP에 따르면, 신자 개인의 신앙 이야기와 성찰적 활동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 

이야기에서 그 비전을 확인하게 하고,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소속감과 주인의식은 신자

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킨다. 이로써 신자들은 신앙적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리

스도교의 가르침에 응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32 ) 이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신

앙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로부터 교회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은 개인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한 올

바른 신앙으로의 회귀, 즉 교회로 향하는[Intra Ecclesiam ] 교리교육이라 할 수 있다.

29 ) 토마스 그룸은 S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사회․문화적 실재에 

기초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적 매개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참여적이고 대화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이야기에 대해 대화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느님 나

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프랙시스의 창의적 의도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적절하고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와 비전을 함께 통합하는 접근이다.” Thom as Groom e, 

Sharing Faith: a com prehensive approach to  relig ious education and pastoral m in istry(O regon: W ipf 

and Stock Publishers, 1991), p .135.; 김경이, 위의 글, 194쪽에서 재인용.

3 0 ) 김경이, 위의 글, 191쪽.

3 1 ) 같은 글.

3 2 ) 토마르 그룸의 SP(Sharing Prax is)에 대하여 김경이, 위의 글, 1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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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특정 종교가 더 이상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을 통한 사회

적 통합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종교교육 또한 공적인 논쟁들이나 비그리

스도교적인 전통인 문화, 사회, 과학기술, 경제, 정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리스도교인은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공적 상관성’, 

‘공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종

교교육이 바로 ‘가톨릭 성인교육’이다. 

가톨릭 성인교육이란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두고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교육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신자재교육의 일환이지만, 사회 안에서는 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가톨릭 성인교육은 교육의 대상인 신자들을 독실한 교인(churchm an )으로만 양성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즉 자기 유

지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양하고 자기 개방적 교회를 지향함으로써 세상 속의 교회 안

에서 성숙한 가톨릭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목표이다. 이러한 공적 맥락에서의 교육목표는 곧 교육내용

으로 이어진다. 신학뿐만 아니라, 종교, 윤리,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범주에

서 성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치, 사회, 종교, 윤리적 범주에서 신학적 담론은 자

연스럽게 논의된다. 이때 논의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사제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가톨

릭 신자들과 일반 시민들이다. 교회 내 신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구성원인 일반 

시민들도 교육대상에 포함된다.33 ) 또한 성인교육을 평생 교육, 지속교육이라는 의미에

서 ‘성인’의 범주를 고찰한다면, 결국 신학적 담론이 모든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시

켜나가야 할 수행성을 전제로 함을 내포한다. 

따라서 공적 신학이 지향하고 있는 맥락과 실천성은 ‘가톨릭 성인교육’의 중요한 신

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 한편 교회 밖을 향한[Extra  Ecclesiam ] 가톨릭 성인교육은 세

상 속에서 신학이 다양한 영역에서 변혁적 담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성인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D ie  K atholische  

Erw achsenenbildung D eu tschland)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34 )

33 ) 김남희, 앞의 글, 59-62쪽.

3 4 ) 한국 가톨릭 교회는 종교의 공공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회교리’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

시하는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사례는 ‘사회교리’의 교육대상과 교육방법 교육목적과는 다른 공적 

영역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실현한 교육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교리와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평신도가 

교육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체계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신도가 ‘교

인’(churchm an)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시민’이 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교육체계이기도 하다. 비록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에 대한 모색에서 독일의 가톨릭 성인교육 체

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으나 한국 가톨릭 교회의 실정에 비추어 한국적 교육체계를 세우는데 도

움이 되고자 한다. 물론 독일과 한국의 교육 및 종교 지형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제기

될 수 있는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종교교육학연구, 제 57권

2 . 가톨릭 성인교육의 사례,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D ie  K atholische Erw achsenenbildung D eutschland)은 1950년대

에 독일의 가톨릭 정신과 성인교육의 정신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 시스

템이다. 각 교구 산하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교

육운동이기도 하다. 가톨릭 성인교육은 1957년에 조직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 

(D ie K atholische  E rw achsen enbildung D eutschland – Bundesarbe itsgem einschaft e.V ., 

K EB D eutschland e.V .)3 5)로 체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56 개의 교구 산하 교육기관

(M itgliedern)과 600여 개의 다양한 단체(E inrichtungen)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독일 가

톨릭 성인교육 연합은 독일 내 공인된 성인교육 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조직이며, 

종교, 문화 등의 계속교육(W eiterb ildung)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산하 가톨릭 성인교육은 각 교구의 지침을 존중하

며,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내용과 비전을 공유한다. 또한 

계간지  EB (E R W A C H SE N E N B ILD U N G , 성인교육)와 학술서적 출간, 학술대회 및 프

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인교육 

상부기관으로서 산하 각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3 6) 

교회의 공적참여와 관련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교육목표이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목표는 ‘자아성장에 도

움이 되게 하고’ 민주사회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가정과 직장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종교적인 가르침과 성인교육이 함께 조화

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37 ) 여기서 가톨릭 성인교육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종교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성인교육의 일반적인 교육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성인 한 개인의 성장과 계발을 사회, 문화적인 ‘맥

락’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자를 ‘교회로 향하게’[Intra  Ecclesiam ]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Extra  E cclesiam ] 함으로써, ‘가톨릭 시민’으로 양

성하는 것이 가톨릭 성인교육의 우선적 목표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이다. 종교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담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교구 산하 가톨릭 성인교육국에서는 일반

적으로 다섯 개의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레겐스

35 )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은 이전에 ‘독일 연방 가톨릭 성인교육 연맹’(K BE , K atholische 

Bundesarbeitsgem einschaft für Erw achsenenbildung e. V .)으로 명명했으나, 2013년 10월 1일 조직명을 

변경하였다. 

36 )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체’ 기관 사이트 https://keb-deutsch land.de/profil/ 참조.

3 7 ) 김남희, 위의 글, 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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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3 8)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구분

종교(R elig ion) 신학, 영성, 교회론, 종교 간의 대화 종교교육

관계성(Beziehung) 올바른 관계 형성 및 자아실현

성인교육

가족(Fam ilie) 생애주기에 따른 부부교육 및 자녀교육

사회(Gesellschaft)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정의 실현

문화(K ultur) 문화 경험 및 건강 증진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가톨릭 성인교육은 전문적인 

신앙 교육을 토대로 하되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긴밀한 연결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신앙

의 내면화(interiorization)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에 참여하는 실천’이 전제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닌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 사회, 문화

와의 대화 가능성, 인간의 보편적 이성과 실천 이성에 기초한 신학의 공적 역할을 강

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경재는 이러한 변증법적 연결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복음 신앙의 진정한 ‘내면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자유인’으로 탄생하는 필수과정

이므로, 그런 과정을 거친 개인이나 공동체라야만 진정한 ‘사회참여 신앙’으로서 ‘신앙

의 공공성’에 투철할 수 있는 ‘섬기는 봉사자’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39 )

가톨릭 성인교육은 신앙의 내면화와 사사화를 구별하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

이의 긴밀성을 토대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표시함으로써, 교육 내

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K E B, K atholische  

Erw achsenenbildung in  der Stadt R egensbu rg e .V .)에서는 5개 교육영역의 대주제에서 

20개의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38 )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홈페이지

    h ttps://w w w .keb-regensburg-stadt.de/ueber-uns/d ie-keb-in- regensburg/ 참조.

3 9 ) 김경재, 공공신학(public  theo logy)에 관한 한국 개신교의 두 흐름  공공철학 16(동경: 동경대학출판

회, 2006), 23쪽; 장신근,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 이형기 외,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용인: 킹덤북

스, 2010), 7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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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 내용

위의 <그림 1>  오른쪽 상단에 20개의 강의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관계(Beziehung), 

여행(Fahrten), 가족(Fam ilien ), 여가(F lucht), 계속교육(Fortb ildung), 정의(G erech tigkeit), 

사회(G ese llschaft), 건강(G esundheit), 신앙(G laube), 요리(K ochen), 창의성(K reativität), 

문화(Kultur), 죽음학(Lebensende), 교회일치(Ökum ene), 인격형성(Persönlichk eitsb ildung), 

순례(P ilgern ), 종교(R elig ionen ), 노인(Senioren ), 언어(Sprach en), 환경(U m w elt)의 주제를 

클릭하면, 바로 강좌 소개로 연결된다. 소개된 강좌 아래에는 교차되는 교육 주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 영역

위의 <그림 2>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종교’(R e ligionen)를 클릭하였을 때 소개

되는 강좌명은 ‘진짜란 무엇일까’(W as ist w irk lich?)이다. 내용을 보면, 강좌 소개와 일

시, 장소가 언급되고, 종교(R e ligion en), 자연과학, 문화 전문가와의 대담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그 하단에 교육 소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문화(K ultur), 사회(G ese llschaft), 

관계(Bez iehung), 종교(R e ligionen)에 해당된다고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 소주제 옆

에는 작은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강좌수이다. 20개의 

주제 가운데 신앙(G lauben )과 종교(R e ligion en)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각각 209개, 136

개로 가장 많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사회로 확장되어 가는 것[Ex tra  E cclesiam ]을 보

여주는 교육현장이라 할 수 있다.40 ) 

40 )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강좌에 대하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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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의 공적참여와 관련하여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교육체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은 신자 교육 프로그램이면서도 동시에 유기적

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조직체계이다. 각 지역에 있는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은 ‘교

구 가톨릭 성인교육’에 소속되고,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은 ‘주 연방 가톨릭 성인교육’

에 소속되며, 최종적으로는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연합’으로 귀결된다.41 ) 각 가톨릭 

성인교육은 조직적으로 상위 가톨릭 성인교육 기관과 연관을 맺고 교육 내용, 교육 방

법, 교수법, 재정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체계적 조직 속에서, 가톨릭 성인교육이 사회

와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는 점은 바로 보편교회의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가톨릭 성인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공적 신학은 거대담론이지만, 공적 참여

는 지역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가톨릭 성인교육’ 산하에 ‘레겐스부르크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

이 있다. ‘레겐스부르크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은 상징적으로 레겐스부르크 교구에 있는 

지역 교회 성인교육의 구심점 역할만 할뿐 실질적인 교육은 각 지역교회 성인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톨릭 성인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는 기관이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국’(KEB R egensburg Stadt e.V .)이다. 그러나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

교육국도 교육운영에서 구심적 역할을 할뿐 모든 교육운영 정책에 대해서는 레겐스부

르크 교구 내 지역 교회 산하 가톨릭 성인교육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나간다. 

<그림 3>  레겐스부르크 교구 내 각 지역 가톨릭 성인교육 기관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강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지역기반 교

육 운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그림 3>  오른쪽을 보면, 레겐스부

    h ttps://w w w .keb-regensburg-stadt.de/aktuelle-veranstaltungen/ 참조.

4 1 ) 예를 들어,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K EB  R egensburg Stadt e.V .)은 ‘레겐스부르크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K EB  Bistum  Regensburg e.V .)에 소속되며, ‘레겐스부르크 교구 가톨릭 성인교육’은 ‘바이에

른 가톨릭 성인교육’(KEB Bayern e.V .)에 소속되며, ‘바이에른 가톨릭 성인교육’은 ‘독일 가톨릭 성인

교육 연합’(KEB D eutsch land e.V .)에 최종적으로 소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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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 교구 내 각 지역 가톨릭 성인교육 기관이 나열되어 있다. 교구 성인교육을 포함

하여 총 12개의 성인교육 기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레겐스부르크 교

구(R egensburg B istum ) (2) 레겐스부르크-시(R egensburg-Stadt) (3) 레겐스부르크-근교

(R egensburg-Land) (4) 암베르크(A m berg) (5) 캄(C ham ) (6) 딘골핑-란다우(D ingolfing-  

Landau) (7) 켈하임(K elheim ) (8) 노이슈타트-봐이덴(N eustadt-W eiden) (9) 슈반도르프

(Schwandorf) (10) 슈트라우빙-보겐(Straubing-Bogen) (11) 티르쉔로이트(T irschenreuth) 

(12) 분지델(W unsiedel). 레겐스부르크 교구 내에서 가톨릭 성인교육이 12개의 기관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가톨릭 성인교육이 지역교회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그림 4>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4> 지역 기반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 홈페이지에는 각 지역 성인교육국에서 열리는 모든 

강좌를 소개할 때마다, 개설되는 지역까지 공지하고 있다. 즉 <그림 4>의 왼쪽 하단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설되는 지역의 가톨릭 성인

교육국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강의가 개설되는 지역을 검색하게 하는 방법이 흥미

롭다. 피교육자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교육기관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의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신이 현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 20km , 50km , 100km , 200km 를 설정하면, 그 지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지역 기반 교육프로그램 검색 방법은 

피교육자가 좀 더 수월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교회라는 울타

리를 넘어 사회 속에서 타자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은 지역교회에서 시작하여 독일 교회 전체가 공

교회로서 공적 책임을 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이 일반 시민학교와 다른 가톨릭 성인교육만의 특장이라 할 수 있다. 즉 교회의 공적 

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은 고립된 교리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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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성취하기보다는 개방적 대화 속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동등한 상호관계성을 통

해 탈인습적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 즉 개방된 교육기관으로서의 가톨릭 성인교육은 

“절차적 과정(관계성)과 타인과의 호혜적 참여(평등성)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대화 학습

(개방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탈인습성을 성취”4 2)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Ⅳ. 나가는 말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이해해하면서, 공공의 복리와 제도를 위한 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사회는 하느님이 제정한 자연의 질서와 정의를 실현되는 공간

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회를 투쟁하고 갈등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선이 실현되는 곳

으로 건설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신앙의 사사화와 주변화로 인해 종교적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 속

에 있다. 사회 전반에 갈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그 갈등을 평화적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안으로만 향

하지[Intra  Ecclesiam ] 말고, 교회 밖으로 향하여[Extra Ecclesiam ] 나아갈 것을 요청받

고 있다. 공적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공적 신학의 등장은 가톨릭 교회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사회 갈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의 해

결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실존적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적 사회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이 갖는 교

육적 함의를 고찰하고,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의 모델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 

(K atho lische Erwachsenenbildung in  D eutsch land) 사례에서 찾아보았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세대별 중점 사목 가운데 교회의 고령화를 우려하며 노인사목

과 청소년 사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과 청소년 사이에 끼

어 있는 ‘성인기’의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성인’은 무엇

보다도 ‘교회’와 ‘사회’,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세대이다. 주일에는 ‘가톨릭 신

자’로, 평일에는 ‘성인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이분법적 삶을 영위할 수만은 없는 것이

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미로슬라브 볼프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신앙생활의 영역이 

제한된다는 것, 특히 근대성의 조건들 아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영역들로 구획된 현대사회는 많은 신을 섬긴다. 정치, 

42 ) Eds., R ichard R . O sm er, F riedrich  L. S chw eistzer, 앞의 책,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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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비즈니스, 미디어 등 각각의 영역이 참여자들에게 고유한 규칙을 부과한다. 이 새로

운 다신교 사회에서는 일터에서 섬기는 신과 가정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신이 다르다. 

각 영역은 하나의 신이 모든 삶의 영역을 형성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43 ) 

이제 교회는 실존적이며 내면적인 측면만 강조해 온 신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사회에 대한 공적 참여를 통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의 공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학적으로 교회와 사회의 ‘공적 맥락’ 또는 ‘공적 상관성’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회는 성인교육을 통해 신자들이 공적 담론을 끌어

내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톨릭 성인교육은 신앙에 대한 성찰과 실천으로의 이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場)으로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시민사회

로 향한 ‘공적 참여’를 모색하고 ‘가톨릭 성인교육’을 통해 ‘공적 실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로써 ‘가톨릭 성인’이 ‘가톨릭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 

‘레겐스부르크 가톨릭 성인교육’의 홈페이지 첫 장에는 레겐스부르크의 아름다운 강

과 대성당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의 모토(m otto)가 있다. 

“W E IL BIL D U N G  BU N D  IST…”(“왜냐하면 교육은 다채롭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가톨릭, 신자, 교리교육과 같은 어떠한 종교적인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는 바로 

교회가 시민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교육을 통한 ‘공적 참여’라 할 수 있다. 독일 가톨

릭 교회가 시민사회 속에서 다양한 교육대상과 다양한 교육주제로, 다양한 교육방법으

로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다양성 속에서 가톨릭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이 이 문구에 담겨 있다. 더구나 이 모토는 마침표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 올 위기 속에서도 공적 실천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실천해야 할 공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젠가는 한국 가톨릭 성인교육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기도 하지

만 다채롭게 시민 사회 속에서 교육을 통한 공적 참여를 하는 때가 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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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In  Search of A du lt Education  in  Korean C atholic  and  its N ecessity

Kim, Nam-Hui 

The C atho lic U niversity of K orea

A ccord ing  to  th e ｢B ette r L ife  Index｣ presen ted  by  O E C D  in  2 017 , w h ile K orea ’s  ‘C iv ic  

E ngagem en t’ appeared  to  be  h igh  how ever indicato rs  such  a s ‘L ife  Satis faction ’ and  ‘W ork- L ife  

B alance ’ appeared to  b e low . E specially , ‘C om m un ity’ ra te ranked  la st in th e list. T his  rep resen ts  

expo su re  o f th e  lim ita tion  o f ‘C ivic E ngagem en t’. In  o th er w ord s, a s th e op in ion s  o f c it izen s  

a re  no t p roper ly  re flected  in  po licy , it m ean s  tha t socia l con flicts ha s already  b een  po ten tia lly  

ex isted  in  K orean  society .   

T hese social  com p lic a tion s have  b ecom e m ax im ized  in  K orean  socie ty  and  re su lted  in  th e  

cand le ligh t ra lly  20 16 . T he  cand lel igh t ra lly  w as  th e  m ovem en t o f recon firm ing  th e pow er o f 

c itiz en th rough  the  cand lelight vigil. H ow ever, at th e sam e tim e th is m ovem en t gave  con s id era tion  

on  w ha t is  n eeded  to  m a in ta in  con t inuous li fe fo rce  o f ‘th e  pow er o f c itiz en ’. It ha s b een  a  

year  sin c e th e cand le ligh t ral ly  ended , though  th e con sid erat ion  on  w ha t d e ta iled  suggestion s  in  

m a in ta in ing  th e  con tinuous  life  fo rc e o f th e  pow er o f c it izen  a re  sti ll avai lab le un ti l th e  p re sen t 

tim e .      

T herefo re  th is  paper w ill s ta rt w ith  th e con sid erat ion  on  su stainab ility  o f  ‘th e  pow er o f 

c itiz en ’ show n  by  th e  cand leligh t ra lly . A t th e sam e tim e  a lte rna tiv e s in  th e religiou s a spect  

w ill b e suggested as  a  sus tainab le so lu tion to  socia l con flicts . Spec ifically  th e  n ecessity  o f ‘A du lt  

E duca tion  in  K orean  C atho lic ’ w il l b e  ra ised  to  fo ster  m atu re c itizen s in sid e  th e  chu rch . In  

o rder tha t th e  reem ergence o f ‘pub lic fa ith ’ w h ich  is th e  socia l d im en s ion  o f rel ig iou s b el ief  

w ill b e  d iscu ssed  fo rehand . A nd  th en  th is  paper w ill em phasize  tha t th ere  is  a  n ew  k ind  o f 

d em and  on  th e  ro le  o f ‘pub lic rel ig ion ’ in  p resen t day . O n  th e ba sis o f th ese  d iscu ss ion s, th e  

educational im p lica tion s of ‘A du lt Educa tion in Korean  C atho lic ’ w ithin  th e boundary of ‘pub lic  

re lig ion ’ w ill b e  add ressed .       

T he fo llow ing  d iscu ssion  is abou t th e  po ssib ility  o f ‘A du lt  E duca tion  in  K orean  C a tho lic ’.  

T he  po ssib il ity  o f  A du lt E duca tion  in  K orean  C a tho lic w ill b e con s id ered  th rough  A du lt  

E duca tion  in  G erm an  C a tho lic (K atho lische E rw ach senenb ildung  in  D eu tsch land ) T hereby , t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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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w ill raise ‘A dult Education in Korean Catholic’ of K orean Catholic Church as to con tr ibu te  

in  so lving socia l con fl icts .    

K ey w ord s: C a tho lic A du ld  E duca tion , Pub lic  R el ig ion , Pub lic F a ith , Pub lic  T heo logy , Soc ia l 

C on flict


